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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 民族興隆의 成敗

한 1(11삿없i隆의 1ïX:敗는 그 민족-이 統一과 l패원i을 지속하느냐에 달려 있 

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이다. 韓R:族의 興隆도 統一을 이룩하느냐에 

단려 있다고 하겠다. 그런데 우랴 民族의 숙원인 統一이 성취되기 위해 

서는 벤저 I휩韓에서 i쉰族統一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진설로 統一과 團

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 

우리는 統一|씹題플 논의하는데 있어서 우선 그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

볼 必꽃가 있다. 우리 t쉰族이 !착統合하여 하나의 民族國家를 완성하는 

것이 우려의 소원이다. 이 상태가 이북되는 것은 하나의 結果와 當짧로 

서의 統-이다. 

것이다. 

이것이 꼭 성취되어야 한다는데는 아무도 반대하지 。-E 아
 녕 

그러나 統一은 어떠한 과정플 동하여만 성취될 수 있다. 따라서 더욱 

우리가- 유의해야 할 것은 統一로 가는 그 과정과 방법이다. 어떠한 方

판:에 의해서라E- 統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띤 그것은 매 우 무책 임한 발언 

이 되기 때문이다. 우리가 원하는 統 i은 Zf~和的으로 그리고 온 民族構

成員의 의사가 반영될 록
 

스
’
 

民主的인 방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. 

이것은 극히 딩연한 싸설이지민 왕왕이 잊기 쉽고 그 결과 統一至土主義

的인 논의가 받생하고 있다. 

우리기- 소원하는 統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몇가지 요건이 갖추어칠 때 

가능할 것이다. 요건중 가장 核心的인 것은 南北韓이 對話와 協商을 

通하여 民族·딘決 -J -:義 I헌則에 따라 統一에 대한 ff 意플 01 츠르土二 
l..... 일이다. 二l

다음에 이 러 한 |휩北趙합事者댐의 i암意、에 대하여 수변강대국들이 合意、에 도 

c “ 



담하거나 적어도 맹따하고 g중깎해야 南lr統一이 !tz定과 持續을 기할 

있플 것이다. 

이 두가지 內外的인 요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大韓民國의 입장에서 꼭 

거‘ -r 

펠 요한 것이 한가지 더 있다. 그것이 곧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

|씨-障內에서 統一의 內容과 方法에 대히-여 意見統-과 團結이 선행되어야 

한다는 것이다. 이 小考의 核心的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곧 統一問題

이l 관한한 民族主義的인 차원에서 새로운 國民的인 4약품추뜯 
'-1 1 L:.t 、 è 구성해야 하며 

統一을 촉진하는 과정으로서 南北韓兩뼈IJ의 生存과 緊榮-이 함께 보장펠 수 

있게끔 「 찮族共榮體l J 뜰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. 이에 대한 웰.解플 돕-

기 위하여 小主題 몇가지플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. 

첫째 , 1987 年을 기점으로 오늘의 韓國社會에서는 統一폐議가 점차 分짧 

되고 政治化하여 종전에 볼 수 。 1 o-:! r -l /-^ .J..λ -0. 國民的

우리는 주목하지 。.1-.2..
"\..02 수 없다는 것이다. 

合意、가 와해되고 있다는데 

둘째，이러한 現實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國內外狀況에 엽각하여 우리는 

다시 統一에 대하여 超黨的이고 畢國的인 새로운 國民的合意를 구성할 ~、

要가 있다는 것이다. 

세째， 그려한 合意構成努力의 일환으로서 南北韓의 安保 國際的承認， 經濟

緊榮 및 正統性이 함께 보장된 수 있겠금 「 民族 共·榮體 」를 형성하여 그 

것을 統一로 가는 前段階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. 보다 구체적으로 이 

展望은 南北韓이 먼저 平和共-存을 성취하고 協商과 協力을 通하여 신뢰를 

회복하며，相技相助의 정신으로 經濟交流 및 協力을 추진한 뒤 마침내 民

族自決과 和解의 정신으로 合意에 의하여 單一民族國家를 형성하게끔 노력 

해야 한다는 것이다. 

-6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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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덤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統一展望플 빼寶化하기 위해서는- 統一論議에 

있어서 一 i’ i↑、↑ 갖까따 웨J j t. J 는
 

또
 

I 先制讓步 J , 챔:꽤 11J能性 및 r I f~딴판 

유 강-시해야 한 갓이다. 이와 같은 것플 강f하는 갓은 오늘의 펀산에 

사 꽉넓은 li판파 참여관 거쳐서 統一에 [11 힌- 超;壘Ut、j 인 정f歐Il~ ÉI ~) 
/、 _\.C 뇨! 

L l - _ .-
11 ， ι 、 ,f 

재구성하는데 다소 기여하기 위해서이다. 그러나 이 것은 궁극적으로 편자 

으 1 {폐人的인 써解。 1 0-1 안으로 깜意는 국-민의 대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

떤 태로 짜義-되 어야 할 것 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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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. 統i論議의 分製과 政治化

1960 年代 및 1970 쑤 1\ fJ)뼈j 까지 lj!J1.域l에서는 rll 치l 보 r J;.i Jt J 이나 對 IilR

블 동한 段階的인 統--파벗IJ 에 대하여 하나페 fr 침;자 이우어졌다. 그셔나 

1970 年代 後半과 1980 年代에 뜰어와서 結一체 l값에 對한 國L냥的인 合 J쉽:는 

점차로 와해되고 오히려 各樣各色의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統

一論議 그 자체가 分짧되고 있을 뿐 아니라 同時에 il31治化되고 있다. 

이러한 現象은 그동안 파생했던 國 I져外與件이 변폐-한 결과 초녁l 펀 갓이 

다. 韓國人口의 70 % 以上이 1945 年 以後에 대어 났고 또 6. 25 쓸 몽소 

겪어보지 못했던 새 바代를 구성되고 있으므로 이듬의 언식은 구세대의 

것과 다를 수 밖에 없다. 오랜동안 樞威主義的인 政얄ì*뽑옮IJ가 군램해 왔 

으며 그 결과 이에 항거하는 願外勢力도 성장해 왔다. 이괄은 품主와 

l(聚의 이름으로 統一端議에 적극적인 참여플 요구해 왔다. 

한편 國際環境도 급전하여 韓半島의 分斷에도 불구하고 램大國달은 자기 

들 상호간에 관계괄 정상화 또는 개선해 왔다. 이것은 l휘北韓問애 外交

歸爭플 심화했고 더 이상 韓半앓의 分斷이 랬大國關係의 개선에 장애가 

되지 않았다는 전에서 「歸半닮問題의 韓半암-化」블 촉진해 왔다1> 이처 

런 冷戰이 해소되고 자봇 느슨한 彈大國關係가 시작되자 國{셔에서는 것·國 

이 分斷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섣지어 美軍搬收달 요구-하는 

反美感情도 노골적으후 표현되고 있다. 

1) 이에 대해서는 安秉俊， r 랬大國關仔、와 韓半값安保論 J ( 서울 : 값文，fr.t , 

1986 ) , p. 267 참조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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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륨點으로 종요한 하나의 있어서 JFL 治에 
0 
-H 抗선선하자 

。 1 0 
끼λ --변하고 ü1:界가 i띠;숍-와 도하으 

u 0 1.._ 
。|나타났다. 

사태가 

경향도 

이 렁거l 

變化가 이러한 거­

T ..!,I­
--, c 있다고 빈-영파고 統一I패 l誠에 띤화쓸 

삼으려는 

것이다. 。 1 2.二」
λA.'-II갓治化하고 냐아가서 5}잃시 :1'1 며 分化시키고 

二l

統一폐l값쓸 

나
 서
 

, 
, , ‘ 

있다. 필요가 _1L 
E 서술해 구체적으로 

τL.. 
~ 
U 현상을 이러한 저| 

兩極1t分製과 
、‘ --, 

! ’ ’ 

i 
I 
-­

I 
l , 
、

밖에 가­
T {써極化펠 分製되고 도l 각二흔른­

E ’ 1 
分化되면 

비하여 과거에 어렵지만 

統一채i藏fi 

하기는 。-E 처
 。

정획-한 대한 이에 

統一意、 I織 0]

심지어 있으며 分웰되고 계층간에 세대와 점차 

，
노
 

L 

U 

속
」
 

없다. 

띄 01:샤으­
。 d 2 兩極化되는 싸C守-t-義間에 f*fE Er.義와 

統--論識는 

띄면서 셔겨으 
。-. è 

있어서 

이데올로기의 

오늪에 

있다. 

사섣이 다르다는 강도가 끼
 느

 
대하여 統一에 7 .1 。

'/、 τ= 

---, 
->--

-^-l 。rU-나이가 사섣이다. 있다는 생기고 격차가 인식의 

현저한 무엇보다도 

비판하 정책을 오­
'-견지해 韓.國政府가 그동안 대하여 

tlt代間어l 

fjii一애 

죠
 
기
 

P 
L 

기
 

! 
<T 져

 
m 

다. 

왔다. 지지해 그것윤 록
 

, 
A 
T 띠

 
m E 年 :양하면 

왔 지지해 ~存政策을 대하여 統一어l 사램들은 

반대로 

대다수의 

왔으며 반발해 -;:1 
--L-

01 上二
>>..L 갖고 태드 도 

--1- 근 껴g‘11t判的인 다소 있어서 

i:이l 노 I패lt\:란 

방볍으로 보장되는 rJ 다!가 '4-:_仔과 우리의 

깅-노에 

원i一이 

으
 
」그

 
사신이다. 

그라나 

L 려 
--1- -, 다셋爭왜] 1上의 fkjt과 이 특으 

’ 1.-:' L-있다. 기대하고 

이 닫으 
’ è '-

7J 。
/、 E 

것노 

그러하 더욱더 사람들은 경험한 6.25 플 원한다. 

추진펠 

0 

-
근
 

거
〈
 

;섬진적으로 

계속할 

，화­x-그대로 統一政策을 政府의 임장에서 껴폈， -j: 義的인 따라서 

。” 
μ
 
“ 
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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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 와서 統一윤 어 떠파)- 방밖으로든지 닫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 

기 시작댔으nl 따랴서 그러기 위해서는 北 l페의 임장도 두둔하는 견해가 

발표되기도 냈다 이 닌 |딴 임성-음- 취하고 있는 일부 장환 L義휩·쉴-은 선지 

어 ~~ ~l1JX의 「 고 다l 띤방 」 안도 支持하는 반언노 서깐치 않고 있다. 이이i 

다|헤- 에 .:..L 게 우-너판 갖.J2. 덤다1 플 수호하며 k 」t판 계속하면서 平和的이고 

民主的인 히
 

-i 
오
 
。으

 
H 統 세럭이 집결되고 있다. 이 결과 ;f.1ë一論義는 

보다 소리 높게 조직되고 있는 急進保守 양 세력간에 兩拖化되고 있는 것 

이다. 

(2) 統-至上主義와 「 民聚統-論 j

급진주의적인 新--채議中에서 가장 代表的인 두 내용은 곧 統一至上主

義와 N:聚統一游이 다. 양자는 서로 상관되고 있으며 統一어l 대하여 깨우 

강렬한 公젠l과 感情플 표시하는 입장이다. 

統一￥上- :I.義는 무엇보다도 統一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 담 的은 수단과 

방 l선플 가리지 않고 達成되어야 한다는 인장이다. 이러한 시각에서 分斷

은 모뜬 잖曲의 근본원인이 된다는 것 이다. 따라서 「 先統一 後民主.化 」

를 내세우면서 이 입장플 취하는 사란들은 統-없는 民 F化는 벨로 도크L 
l一

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한다. 

많IïX世代의 統一觀결- 불신하는 이 들은 이른바 「民쨌統一論 」 을 제시한다 

이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많!友w:代와 政府는 기득이익과 정권윤 유지하기 

위하여 따共과 꽃保판 이 용해 왔다고 주장한다. 따라서 이 억눌린에시 

희생되어 온 勞動者와 農民 , 郞 「 民쨌 」 이 統一의 L:體가 되어야 한다는 

것이다. 이 단은 南과 北에 있는 「民쨌」 이 직접 만나서 의논하면 民族

- 10-



펀존하는 위해서는 그랴기 있다. 보2 있다고 /ι­
끼-성취펠 쉽게 統 --이 

것 이다. 한다는 전복되어야 으|하여 r l~ 껴안 I받命. J 에 i갓W、f는 

排他主義(3) 反美와 

강화되 점차로 최근에 服目숭에서 비펀-하는 대하여 

습잦 다l 하여 分斷에 排他~義이 다. 反美와 

統一 11폐織에 「라감의 

노
 

L 한다는 떠l 야 
/.- 。
~-­

L 己험tE/F ￡E |심1평에 서 

/판 j朝는 

。 1 0 1그 근 
-"'.λ -----ι-

하나의 

)'} -: 7 ^ .J..é. 

r:t:. 
-1-

~U 이 _0_ 
-, 口 il 

이L­
샤」 

-:1 .J..é. 

「蘭。?L 車
f 
• 

太숭에는 도
 
닌
 

새
 。

하
 
「

。 1 Ll_ 
2. ,-는

 
이
 샤
 

:쫓짧은 

파력하고 見解플 이 니 l 피{ 

야l이 

核표t채는 이 플은 있다. 성격짓고 r 11 Î 領 j!( J 이 라고까지 

라이다. 

그
 

주장하면서 놓았다고 갔다 지역에 위하여 희생시꺼기 

r:t:. ~二
-.-1_ L 兵: J 

있다. 요구하고 非核地帶化플 파半원i으| 위해서도 

M~I캘l 人을 

韓半삶에시 外勢가 모
 

日本등 pJ 
^ 함께 

물리치기 

사닦달 태어난 땅에서 순전히 

蘇聯·中共

결과 

1x 美- 「義-와 

하며 

이처럼 

배격되어야 

l~ 염H띠 ú''1 인 매우 이것은 있다. 

파半‘닮統一은 

도
 

자
。
 

추
 
’ 한다는 

二L

이룩되어야 힘으로만 

주징-이러한 olrL 
-"'}.. -1 내포하고 반발을 7 1-;Ai ./션 이 

P 0 - 1 ~ 다분히 표떤이며 族 →L義의 

사
 니
 
, r 

L 있으마 근거하고 있다는데 저해하고 統外첼가 포힘한 

7.1 
/ 、

01 2.:二
t:. 1._ 있다고 /­

기-이 루어 질 쉽거l L넌族統一이 -IL 
t二축츄되맨 

」찾댈l플 

외세가 i’ 1-서 

이다. 

政;台ft(4 ) 黨爭ft와 

반영되 1&治에도 그것 이 양극화하자 J，L떤되고 統一 l폐 i값·가 간0] 이상과 

부각하 1)1펄li으로 政‘바ú'J인 나아가서 ?띤아化하고 統一이 비하면 

강광A과 다은 다소 있어서 방밖에 

- 11 -

내용과 원'ë -ùYx策의 선 ~.n 로 

以찌íj 이l 어 

-.1 
_L_ 



• 
, 

강조젠 이 세 시 l ; !:1 서 테 터派 oìJ rll 깐 키’). 신 과 :.< I 직 -ir jl? -τ[ 있 나. 

선제 로 광JFt j /ti t쉰에 기 띄하」L 있 는 人十 -Efi 9JJr-}:- 꾀。! I 서 A] 식찬 
IL 

‘ 
、-

, ·f 
까
 

썼統_0폐 」 이니 「 統 __ 0 쉰 上 t헬 」 그 LfJι )~ ß.!관싸 l -- ll{i하고 

았다. 그렇게 펜 J:J- - ia 써 시l E」 -9-
' 1 -'"- 1二- I뽑 I편 」 ’} Sil 우 IH : í l~ ()l! ; 1] ï:" / - 21 _Cl.. 

y"J- . . i , .: 
7 1一 111 J.l 
;ζ 11 0 

L. i!:l ~L -, 0 J 조二 
...L- -- 1 v , J.:... ..J.ν ... L_ 갓이 다. 예컨대 딸ff ιF il;b El :::)1.: f t-< 1tlν;?Fft 가 j갓 j黨;의 공약:숲에 

맹시되어 ol~二
/μ、 1 _ _ :삿은 統-- 몇 /ifM[ 체 I 義가 점차로 政、값化되고 。l 上二

M L 
-,1 0 
- λ E 

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. 

또 한가지 중요한 떤상은 종전과 비교-할 때 1987 年익 太統않i選!환戰에 

서는 統--1앉策이 보다 강도있세 취급되고 있는 점이 다. 이것은 각 ~3l:鐵

이나 政派가 다소 이데올로기의 색채-뜰 띄면서 統一에 대하여 새로운 접 

근을 ~~J\圖하려는 모습이 라 하겠다. 동시에 이러한 합圖를 해 봄으로써 

감정적으로 同調者와 支持者뜰을 획득하려는 면도 있다. 

이처럼 統一論議가 政治化되고 있는 것은 西獨의 겸우와 비교하여 매우 

대조적인 현상이다. 왜 냐하면 西獨에 서 는 Ilit會훨과 族챔敎民 L黨이 밴 갈아 

접권했지만 그뜰의 이른바 「東方政策」이나 「팩獨政策」에는 큰 。E 드
 。

가E
 

니타내지 않았으며 비교적으로 뽑黨的인 fW 1자放‘ j~義 á':J인 공똥전선플 고수 

해 왔기 때문이다. 이와같이 統i問題가 llX[ ‘엄암뿔~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

은 곧 이에 대한 싼意、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윤 증명한다. 

- 12-



t.l -: I -’ __ .1 ', 인만 

必、要

작 l 산로 -「어선 

활r國民的合意、의 

統 - --‘ l파 짧쉰-01 L 
)，;、 -L-:-

솥설黨的 

j섯팎化5 1 .J !.. 

3 . 

상쫓l4되 고 

그렌지 。 1 , 1 
A入 ν l 펜요 7} 探 5후:;. -1띤→ /'>‘ 二Û•• t: ! 

E ’ 「一11 ， μ」 、 i~ |或11치(J') ，1쉰 ;훤 한] 다시 바텅 떠 0 1 ; 시 

01 
>>、

까‘ 할 어둡게 *f ---봤 1렬노 마침니l 불기능-하며 7.1 으 e. L J(族 없!ß;f 91 c..)- 0 uJ 
ιõ - - - \ ~ 

/.:>‘ 동으 ?­._-• rJ I뇨; ‘ 금 團l 원j과 한 가능한 지양하고 떤설플 김fíi的인 우리는 때문이다. 

모든국 統一論議에 일환으로서 L 겹이 .J-,-, 한다. 다례야 L 려으­
--1_ -, 2 . 

D r: 
J-기〔ι r 위한 

국제환 。그二이 
..1- 2-' 한다. 실시해야 토콘을 뒀;主ÉtJ인 로

 
시
 딛 

참여히-게 그
 
「
，

처
기
 

민이 

칭-조적으로 f핫族主義를 統合的인 보다 조화하여 l짧際 1써力윤 터 :E와 경에서 

純一論議는 궁극적으로 있다. 거­
T 기여할 ~族統 一에 뀔횡家종?保와 모새해야 

것이다. 할 다루어져야 視角에서 學國的인 超黨的이고 진실로 非政治化하여 

合意團結과 (1) 

새로운 사이에 우리들 한 관한 統一이l 해소하고 ’휘極化뜰 分짧과 團

~fi 北韓없이 統--이 사이의 o , 1 t:: ,-t:-j 도E 한다. 션현되어야 기어코 合;意가 結과 

때문이다. 없기 기대할 絲 --은 間익 

。

T 없다. /­
T 

。 0_
λA 숨， 異見이 대하여 Jj 강;에 |석容과 Æ族統一의 적어도 

대해서는 當짧의 한다는 

도1 
L. 

재통합하여야 自 ~B좁게 1학族이 

여러가지 데는 랄성되는 실제로 當薦가 

1:1:. 
J-

그E} 냐 

각i져1的으로 

있다. 가­
T 깜慧、할 쉰게 

異見과 생기는 인식하는데서 현실을 이 문제는 있으므로 뿜|뿜J도 한선적인 

해소하느냐이다. 어떤게 홉藏음 

기반 다만， 것이다. 볼가능할 01 -:t l 즈 
2 " 1 L 완전한 있어서 認識에 대한 統一에 

공동인식에 어느정도의 國民들어 대다수의 

- 13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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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t:+승 L 강二上二 。 1 2-
J- 2_ -e. L -"^ 2 것이 다. 이것이 설현된다면 그것이 곧 團l絲파 방l~的 fT 

意、 의 기초가 되는 것이 다. 

(2) 統-論議의 民主化와 現實主義

위에서 강조한 의미에 있어서 새로운 合意와 團結이 이루어지려면 統

一 11꽤議가 民主化되고 또 現實主義的으로 섣시되어야 하겠다. 이것은 이론바 

íE란쨌統一論」과 統一至上主義플 지양하는데 펼요한 자세이 다. 

대체로 기존의 統一체議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은 그것이 非民主的으로 

진행되었다는데 비롯한다. 댐] , 政權維持와 많得權을 누리기 위하여 統一 l폐議 

를 일정한 계층에게만 국한시켰고 이른바 「함쨌」을 그것에서 소외시켰다 

는 것이다. 이제 民主化가 國民의 여망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이때 統一 IJ패 

議도 民主化되어야 한다. 이 말은 統一政策의 엽안과 결정의 과정에서 l행 

民의 각계각층이 충분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. 

對話와 討체의 자유가 보잔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비복 과격하고 急、進主

義的인 의견의 표현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. 물론 I )J;廣民썼 |뿐만 아니라 

中藏:層고} 知識人등 모든 관심있는 인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격의없는 교 

류플 통하여 合意點을 찾고 大聯合體:플 구성해야 할 것이다. 

民主化와 더불어 統一 l폐議는 現寶主義的인 감각윤 경시해서는 안된 것이 

다. 예컨대 Hf-만 된다면 모든 중曲과 願外가 다 해결되다든지 어떤 방 

법으로든지 그것이 섣헨되어야 한다는 持一至上主義는 떼우 非現첼的일 뿐 

아니라 無責묘한 견과플 초래한 수 있다. 統一은 우리가 원하는 바 올바 

른 파정윤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戰爭이 나 黃命등 L(族을 _!7_ 0 :1 
,,_ 2 

시키고 害치는 방밖으로 기도되어서는 안딘다. 어디까지나 f(族의 生.存파 

- 14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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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:1 

統一이 소원하는 우-E-l 가 통해서반 과정윤 정당한 이」二 
/μ、 1_ 

/ι­

T 보장권 緊榮이 

따l 운이다. 있기 /­-, 년-λ-1 .:i 1 
I -~ 0 • f 

國 I際協力自主와 (3) 

。]() π」
/..，λ -~ - 1 상호의존되고 텔l家들은 앙￥몇ù과 Z-::. 0 i;L 

φ --1 1_ '-{ ! 세계에서는 오늪-남의 

韓 :f:': f，t는 더욱이 있다. 曉l 內化하고 l쐐際멈1題가 I或H際化하고 國 I석맘1 웬기-;션 과 

여건하에 이러한 戰略援衝地이 다. 교차하는 이익이 V디램의 · 中 • 蘇 CF* . ~l 
r:: _9.­
J-.서 安保와 韓國의 排f센 t :i쫓는 }又 ←잣와 깎정적인 지나지게 서 

國際協

民族統--에 

周邊國家들과의 노력과 댐 .:t:的인 
、

리
 

。T 따놔서 것이다. 。J-느-
1..0 L 되지 

기 f(族統一에 슬기룹게 3E화하여 ,7;1-
=:-1 

‘-兩者플 하며 추진해야 동시에 
c_~ 。

J..t ‘ l즈 

것이다. 하
 

E 여해야 

잦國은 위하여 저지하기 홉略을 。 1E 바히1 -:-, 
~ 근 〉λ -'-션쟁을 ~t韓이 1950 年에 

다 체결하고 韓 · 핏l꺼衛條땀l을 1953 年 以後 美國은 파견하였다. 꾼대를 t:t: 
_L 

우 2~ 따라서 왔다. 주둔해 
0 

-
끈
 

軍美韓國에 위하여 빼] I上하기 전쟁플 근 
L.. 國

실폐했을 펌]止가 야
 
「마

L
 

가지며 土二려 조L 
。.， 2. 해]止할 전쟁을 단독으로 電이 

不必평하 존재가 美軍의 가진다면 土;려 .~ 
。 기 E 防衛할 나과」꽉 ~~I .~t的으로 。T 겨

 。

다L 
。로

 야
패
 

;美筆의 美國과 우리는 우
!
 

겨
 。

’
」
「
’ -괴

 人
그렇지 갓이다. 되

 근 
거l 

없다. 밖에 ./­
T L cJ 승L 

~ 끼 E 유지하는데 。-E 
{ 
￡
 

安2f和와 

때도 지원할 케
 

<그
 

蘇聯이 과
 

샤
 
니
 
” 1 ‘ 

, 
냐
 
, 

o 
T 겨

 。
1.:: H l- 승L 
_ L 근 판 

;;(.1 .7.11 _0_ 
1~ 0 c:. ~t範이 야「

 

1lr

’ -
n 
1 

韓陸l 輸〈 fti 의 더불어 安保協力과 이려한 편요하다 도유-이 풋 l파1의 느
 
’
」

”’L 
o 
-- 40 

더우기 없다. 거­
끼-看過할 느

 
’
」

、
리
 

。T 사섣판 있다는 이푸어지고 한 I~l괴-%가 

7 1-
t::I 이런 것플 왔다. 지지해 일관성있게 씨 交政策블 nl 統一우리의 XI펴은 

1'1 τ1:. 外재정\J]힐 관계 판 )2 1꽤과의 임정-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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交는 꼭 섣시해야 하지만 排他主義的인 EiF!편램i윤 고취하는 것은 우υ} 으 l 

國家利益에 、 지되는 껏이 다. 

한편 韓國의 l패 tC fl킨 It하，\， 약 80% 가 對外웬사에 의존하고 있는 이때 

우리 國民의 경제적인 l션영음 위해서도 國際協기은 꽉 편요한 깃이다만 

론 이러한 t~~力은 l}1JC 및 蘇聯파도 시노되어야 한다 l(族뀐決페젠IJ 에 따 

라 南北韓間에 f약意-를 이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지지를 주변강대국플로부 

터 획득할 수 。1 조~ rrll 
Åλ 2. -IJ 韓半島의 파統一이 보장띈 수 있기 때문이다 

(4) 非政治化와 超黨的 視角

비록 기타문제에 대히-여 失銀한 대럽파 갈등을 갖더라도 統-- 1펴펼에 

관한 한 그것을 政治化히-지 말고 超黨的이고 탱홍國的인 視角음 우리는 가 

져야 하겠다. 위에서 지적한 바와 겉-은 차원에서 統一rrn 題-룹 인식한다면 그 

것을 黨爭化하거나 政‘샘化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 수 있 

다. 이 말은 統 -- 올- 政治的인 차원에서 볼 갓이 아니라 진설로 民族的인 

차원에서 브자는 뜻이다 

사섣 統--에 대해 서는 政府나 國民， 與黨과 野黨이 갇등힐- 여지가 없는 

것이다. 언필칭 統一!페題는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펀다고 하는 것 

은 지 극헤 딩-연힌 얼이 다. 보다 水平的인 의 사소통을 원 환히 잔려 하여 黨

派와 政治플 초원한 새로운 合意가 모색되어야 하겠다. 새로운- 世代와 階

層이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 라 관념파 감상에 의힌 統一意識을 가지면 그렬 

로
 
기
 

수
 
’ 책임있는 指導者나 政黨들은 이 문제플 政治化하는 것을 삼가해야 

할 것이다. 그뜰은 젊은 世代와 사섬없는 對話와 說得을 폼소 주도하여 

世代， 地緣，派閒 및 섬지어 이데올로기까지 초월한 統合的인 民族主義의 

차원에서 보다 협동적인 統一戰略을 구성할 펼요가 있는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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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. 民族共榮體.의 形成파 統i展望.

시급까지의 」l긍의에 임각하여 싼[--은 |핍北韓이 JC 同 flJ益을 추구하는 「民

族 Il;.榮뿜 1 쓸 혀 λ.1 -6~ 띠l 
。 o '? 이 그 꺼망이 밝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. 여기서 

L( }fj~ )1 : 榮體라 함은 I칩韓과 ~t韓의 ?￡ Gt: ， L펴際‘ 的인 위 치 및 위신， 經濟發展

및 iE統써1이 까|퍼으로 보-장꾀띠 --方이 他끼i~을 띄생하띤서 자기이익을취 

히-지 않고 相技相助펠 수 있는 상황을 의 띠 한다. 

이라렌- 視角에서 統一의 떤실적인 선망은 먼저 힘北韓이 Zp.和共存하고 

tul{펴고} 交流-둡 동하여 t6h jJ을 모색 하며 l(~的인 차원에서 호↓해 하고 經濟

交流끌 성사시켜 jlJf司緊榮을 도모한 뒤 마침내 民族自決原:~tlJ 을 따라서 再

統一어l 〈품하 수 r: 1 ，'c:;、 든ι ’ 

( 1) 平和共存

있는 것이다. 

l합 ~t韓도 떤재의 軍事對、決을 지양하고 戰爭再發을 막기 위해서는 平和

共存의 길을 모색하지 0].. 드L 각二 
1.0 2. 없다. 이 目的플 단성하는 것이 하나의 

j웬f딛으로서의 統一의 첫결유이 되는 것이 다 현재 이 반도에서는 비록 하 

나의 t(族이지만 엄연히 두 개의 國家가 존재하고 있고 양자는 軍事 및 

政핍的띤 대결상태에 있다. 따라서 양자간에 緊張을 원-화하고 平和를 유지 

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共存의 걸 밖-에 다븐 낀이 없는 것이다. 

1팬I Jj l、 存을 진싣힌 의미에 있어서 實現하려면 양자간에 어느정도의 던賴 

가 회복되어야 한다. 이갓이 이루어친려면 무엇보다도 不可홉協定이나 기타 

형태의 f• 팬‘ 7~ 이푸어져야 하고 이것욕 周邊彈大國이 이해하고 지지래야 한 

다. 이 것은 비단 南韓민의 '!,é f및 뿐만 이-니 과 北韓의 /호·保도 동시에 보장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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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관 때 가능하며 결국 양측간의 協商과 合意、에 의하여 설현될 수 있 

음 것이다. 

이러한 찮族安保는 오늘달 東北亞에서 美. 8 .中·蘇間에 재편되고 있는 

力學關係에서 다시 임어나고 있는 범세계적인 또는 지역적인 세랙다툼에서 

韓半島가 다시 그 쟁점으로 되는 것음 지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. 南北

韓 어느쪽도 彈大國 이익의 緊物이 되 지 않고 갇은 民族으후서 生存하기 

위해서도 實質的인 협정에 의하여 平和共存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. 

(2) 南北協商과 協力

홉購을 해소하고 信賴찰 회복하는 일은 |휘北協商과 協力음 쁨Ij얄化할 때 

설현될 수 있다. 지 금까지의 i힘北對끊는 대체로 宣傳과 工作의 범주플 뱃 

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섣이다. 이제과터 이것이 설철적인 協商으로 전환되 

어 야 하며 그것이 실현될 때 참된 協力이 가능할 것이 다. 

우선 이려한 協 I짧은 國際社함에서 상대방을 고렵시키고 공격하는 것을 지 

양하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같 위하여 韓國測이 우월한 위치에사 北

韓{WJ 의 엽장을 가능한 한 들어주는 한편 그뜰이 企圖하는 戰爭이나 章命

을 빼止하는 대국적인 임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태도플 펠자든 다 

른데서 「先制讓步」 1:1: ~二
.J- '-一 「 受容的 엠] J t. J 戰略이 라 섣명 한 바 있다 2 ) 이 

져l 부터 는 |휩韓 {ftlJ 이 이 렇 게 관대 한 태 도로 北韓음 개 방하고 國際社쩍에 유 

치하여 「코려아」의 위선을 공동으로 提高해 나가야 할 것이다. 

2 ) 이에 대해서는 安秉俊， r 國際環境의 變化와 民族統- J ( 서 울 : 正音社，

1986 ), P.90 디1 

^ P P. 245-246 參照、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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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經濟交流와 共同緊榮

!협 ~t韓이 공동으로 緊榮하는 첩 경은 경제교듀와 협력이 다. 이미 東西獨

댈
 

처
 。

하
L
 

다
 

0 샤
 
。

。

-
」

경제협랙을 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中共파 뚫灣도 質

꺼I과 人하I交流플 증대하고 있다. 떤재 北韓이 이것을 1-1 부하고 있지만 일 

단 i힘.北協商이 성 시-되띤 경제교류가 실현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. 

l젠北韓이 기 타 국가간과 같이 關租와 信用狀을 개설하지 않고 民族的次

元에서 판품과 용역 및 기술을 교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

타성을 말전시킬 수 있다. 섬지어 蘇聯도 西方國家들과 이제 經濟交流를 본 

격적으로 시작했고 中共과 베트남도 經濟改훨과 開放政策을 적극적으로 추 

진하고 있는 이때 北韓만이 영구히 經濟的인 落後性.에서 머물고 있을 수 

는 없을 것이다. 

I휩北經. 濟協力은 윤룬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政治的인 뿜I}$인이 완화될 

때
 

그 설현가능성이 있다. 그러나 1988 年 올럼픽을 치른 뒤에는 北韓。 l

헨재의 食樓難과 技術落後性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시 

급히 원할 것이다. 이 경우 南韓과 經濟交流를 개시하는 것이 크게 도움 

이 될 것이므로 척어도 人道主義的이고 同族의 고통을 들어준다는 의미에 

있어서 경제협력을 韓國빼이 주도해 볼 펼요가 있다. 

이와갇이 民族이 같이 :Al- λL 각二 
2. 2. 있는 협력을 성공시키는 것은 t료族和 

解의 첩경이 될 깃이다 西獨이 東獨에게 차관과 원조를 제공하며 기술까 

지 Jl..二L늦1---") 
。 닙 ur .J..:.. 

。 l 土二 겨 。
λ^ L- ./-、 τ 이런 사정이 고려된 것이다. 韓國도 中共 및 蘇

聯과 관계개선플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北 fj外交플 성공시키는데 있어 

서도 l혐北韓問의 경 제협 막이 크-게 71 여할 수 있플 것이 다. 무엇보다도 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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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한 것은 -ι것이 L\: 族共-榮에 직접적인 성과플 거꽉 수 있으띠 놔서l 사회 

에서 그것펀- 과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. 

(4) 民族 自 決과 再統-

ß?:族이 平和的으로 共存하고 협상윤 옵하여 協力하며 경제적으로 #榮

하게 띈다면 民族自決原則下에 정치적인 티-결플 거쳐서 좀국적으로 파統_0 

을 이룩할 수도 있음 것이다. 

결국 統一은 i휩北韓짧’者들이 직접적인 협상을 거쳐서 民主的인 망볍으로 

성취되어야 할 것이다.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설현될 것인지는 양측간의 

합의여하에 달려 있다. 그러나 民族構成員의 의사가 지-유-롭게 반영되는 民

主的인 방법으로 再統一은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. 

이상과 갇이 統一은 아무리 바람직한 것이지만 주어전 현섣플 감안할때 

일정한 순서플 따라- 漸進的으로 이루어겔 수 밖에 없다. 비록 이것이 지 

나치게 느라고 견디기 어려운 展望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

수는 없는 것이다. 보다 간 眼덤에서 위에서 염거한 괴-정을 단축하기 위 

하여 우리가 조금이 라도 建設的인 努力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統--로 가 

는 과정에 섣진적인 기여가 되는 것이다. 

이와같이 건섣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統 -‘論議에 대하여 새로운 國民

的 合意를 창출하고 힐族共榮體의 행성에 다소랴도 도움이 되겠금 우라플 

각자가 맏은 바 소임을 다할 때 民族興隆의 길이 E일 것이며 마침내 民

族의 비원인 祖國統一의 展望도 더욱 밝아질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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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擬北협容政策으1 方 I웰고}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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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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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이
 u 

펴 의 }Îf { { (]') { { { !: 끼- 익 l 션 ; l-lrl ι! 「 ‘젠、선I J ’1 J'i.킨‘ , ;|j|!jji| 사이 갚 조 ‘깐 하-이 거’ 

서 하니의 ltE M; 」。- jfL 시 I안 Mirilj 人 같훤 *:1’，잔- ]l:- ]!L 」 ι 1 . () 1 ‘-} 1 낀 나간데 띤.Li-- :ιι1 

고 r ，젠 천:l .:ï! j EF :순 , il~1 1 }낀~ . 의 차이 -펀- 초 순! 하이 」 μ 1-단 III --2뚜은 얀각0 1 11]- 냉 ~:) )- _-1 

있는 /lJl想‘고 ]- 떠JJ또 파-우 | 4F 3ξ기 하고 λ ! 좌」 산- 녀l 쉰 갓 -S- ’ -;;~참넉 1 . Ll-는 ftol υl 

기 _1]1_ 디-는 꾀、想 피- 制 }찮 으 | 서- 이 쉰- ,[,( {( [1') {( n: i:L시 ‘:1 -성 하!꺼 ι l | 우신 히 

나의 á':族으로서 의 t낀 l아~(t니 太빼 *1 ’ i-EF Fi-모 」 하자는 강! 판 의 oj 랜 다. /덴2펀과 

制딴의 차이 때문-에 끼이1 j 속에 외밴만 하고 있을 갓 이 아니랴， 그녀 ‘?l 

가운데서도 펌、想과 制파의 차이갚 인정히-맨시 서로 접족하고 교류-하미 던 

族的 同質↑t 회복에 자
 

하
 

「다
 

‘ 노
 

것 이다. 

:It 歸측도 i힘 ~l韓의 JI딘想괴- 없11)똥:관 안정하는 기초위 이l 統一윤 모색 렌1-다는 

데서는- 적어도 名分上 핸國파 똑깐다. 北폐은 “ 7.4 버北μ|피함께”이외에 도 

1980 년 10 윈 의 십 麗L\:j)剛 좋ß J~ .f1J 탤! 용IJ :)L 기· 쏘 -암 꽁- ;11 년 니ll i l 밝-힌 바 있 다. 

北隱은 i휘 과 ~tol r 서 로 싱-대 방에 존재 하는 t믿、想-1-'} . $J 않:갚 그[11 보 인 정 

하고 용난하는 71 초위에 서 」 l附i 해 jt和 I패윤 창란하자고 선언하있던 것이 다 2> 

따- 마서 i띤北 -웰01 시보 상1' 11 편에 존재 히-는 씬想괴 iI;-IJ }또 -날 「 그대로 인정 」

직1- 다뉴 갓은 싱-호 자선의 댄想、 i!} 펌|많-블 유지할 권 ~1 갚 인정 힌다는 것과 

o l1 _0_ 
「 근 갇 이 다

 
하
1-

이 느:.. r..c iil-, 1._ ’ 한정i國으로시는 I걱 다1[\’: . t 뿜;밤l플 해 친 다면 Jf:- Þt:主

義판 f낀 ?r'i한- 수 없다?- 헨신윤 확인하는 내꼭-이기노 하다. 

1 ) 한국일보 t 1972 년 7 월 5 일자. 

2) I서外通덤編- ， 꿰 it행統一~~策要覺 ( 內外 j떤 f言 t 1986) , p.57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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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\11 統--.9 1 ~좌뿐I떠l 이 될- 때 까지 I(族 li ，1 質件윤 91 복해 나가자눈 i펴 iJ않 WJ 센J 

-ι 객 ιl 고 .!J~ 아 이 약l 냐. 그 L ' -1 한 j덴팬뼈](t'J 죠저 ji서 페l‘ i껴은 Fl rfJ民 主體iI~1 :( { 

]1;윤 해서는 Jt월: 主義 펀、想과 멜念을 包容할 수 없을 것이며 北韓도 마찬 가지 로 

」tF￥i뽑끼}II {{ - ì';:윤 811 치는 r; ilJ 民 1: 體쉐IJ판 包‘容할 수 없쓸 것으로 이해관다. 

다만 양측은 體制의 갖’ ~1싸障이 

핸、과 없IJf똥상 선 벤 적 으보 f띄容할 

위힘받지 않는 떤위 내에서 

수는 있다고 민판다. 

상데편의 rl:l 
IW、

둘째로 ， fYJ~t폐 관계에서 障I행이 ~t韓의 것을 包침할 수 없는 부분은 對

i썩렐，; f;;i 戰lII1:t행x術의 일 한으로 고안된 對 I-n統一 Ji쫓과 Ç!{~隊1의 自 m民主思想 01 
^ 

制 1활판 거부하는 내용늪이다 예컨대 '80 년 10 월 제안펀 高麗民主聯郭共和

國쫓고} '82 년 2 원 내놓관 f팎 ~~t l&:펌人 l修合쩍議 낀-은 것이 그것이다. 이 
[二

T 

저l 안달은 韓國-깥 亦化하기 위한 수단-의 일환으로 제기되였관 뿐 아니라 韓

l웰1익 l떤想、과 짧Ij 1합 칠- 칠 저히 부인한 다}표적 사례이다. 

jtdtl;은 |’I‘Jj 麗[(.1.:1剛춰5 쁨IJ꽃을 가려 켜 統 --í땀까지 의 ~"년~맺뿜-制가 아니요， r 완 

상 복l 統一 l或!家形편의 I修知1tIJ J 2-}- J!.. 하지만 3 ) 제안내용에 따르면 완성된 統

~I패家形핸는 결코 아니며 두개의 I꽃l家·聯合體도 아 l - 1 다. 高麗聯꿨옮IJ案은 i웹 

波· 빼.lÉJ'J 機構성격쉴- 띄고 있으나 그갓으로써는 聯됐形態의 國家딸 형성할수 

없는 끌객플 지니고 있다. 

3 ) 위와 7 1. 0jU 
1: -L - - ’ 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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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
1 배

 τ
 

아니 라 |L’i 麗KJ~ 聯꾀뿜Ij :숲은 폐íj提條씨:으로 따 tyxl 의 l씬想、파 히~Ij }릎관 거 

부하고 있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. 이 찌íT提條件은 iVi朝蘇의 JX共江고} 國家

~~:ξ μi 으 l 펴l 지 • f한 t i:. 찮 的 JF:l t1/i 으 로의 교체 , 對 풋~ /F .fll 協또 絲-*l’ 1 r 뽕k 폐* ;JS· 잭Ef 으 l 

ιl 수 감-암 내 끽-l i[ 있 다.) 01 f피뷰iH傑件닫은 분1년 히 障|或l의 *ft펌 ‘닫Il뺨-블 무시 

하고 亦化，‘ll; 샤의 기 l사플 마렌하너든 것 o 로사 ;션코 반이-플얻 수 없쓴 [1/ 

목임에 4」r 텀없다. 

떠Ut& ‘1ÉìÀl佛잠會讀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저l 의는 祖國의 統一윤 위하 

協|채기구로서 ïH)t 힘 n 1 
κ f딴外1&#1人뜰9] l佛잠?학議플 소집하자고 하였다 

여기에 -삼가-딴 전치인은 100 인으로 되어 있다. 그러나 北함유 100 익 l 뻐 

펌人聯合함議-뜩 제 안하면 서 「 ii’}빽勳의 il~~값땐1 將-뜰이 펀 휩l權 흙의 꽉두각시 

노릇을 하는 조건에서논 그뜰 약시 統一 ttf7 商의 대상으로 된 수 없다」고 

규정 , 제 외 시켰다 5 ) 

다f)t政治人聯잠웹議쓴 이 처 럼 i꾀韓의 앉E存 lHIt행들윤 제 외 시 킨 o 보씨 I휘-韓의 

il&治的 t펄體관 거부-하고 나섰다. 이것은 패韓의 恩想과 制딴판 정변으보 

거부하 행위화서 마땅히 包힘의 다l 상이 펀 수 없다. 

ι11 째보 i휩北 i눴 관계에 있어서 힘안!패이 )t 힌다의 갓을 包容할 수 없는 것 

은 함;t 隊l의 統一 EI 標와 )j 法에 위1J1l되 는 사안닫이다 勳戰l의 統一 u 웬든 '82 

년 l 원 22 일 全斗煥大統領의 꽤~~ !tií 說에서 명백i5] 밝헤진 바 있다. 統-tl

標든 民族. tt i:. 터 f꺼， 麻미[I~ 으 I ~想、윤 추구하든 統一民:L共和關 설현에 01 
λA 

으며 統一方法은 平·和에 있다고 했다. 筆(ri는 民族，~’- _ L. !'l다 I , 福삐/-라든 4 

개의 요목에다 緊榮이러-는 대목윤 천가시키고자 한다. 特一의 J!l!뻗、에얀 니{ 

4 ) 위와 :< ~조~~ll 
L \..- -, • 

S ) 위 외- 낀 은 책 , p.S9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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]드/、 I l( 값 (rJ 緊榮」’ 1- 젠濟떠 쫓榮이 너íj提되어이: 한다는 데 .(- 1 ~L 련 다. 

統_. ~J I 11 fiX 91 )f rl 、 온 
t 

r 
l , , -

--. H 

끼
 사 

’ ’ ’ 
r j 統一91 기 -ilL 〕 l 二 선 -싼 χ J] 시 ‘ ~)- 끼 o 과 ι l nll .~ 

(Y-J 인 !rl ] l;• 엽 지 는 않: L. ~. ~ L l! l 나 l\': 族 . L( L. r I 111 • 빠l페 , 驚榮 平 ，f: ll는 絲‘ --

!파!청 ‘j ! ι! _0_ 
u 0 i~ 위 òJl ~~요! 

L- l ~. 
Il싸서사는 

。 I~ 'rf-띈 삿이다. 수 없 뉴 

요소간이라는데 ι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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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

線마 -:.< 1 노 

可能範圍

/ • ­

"' j~ 1: f 딴 끼윤 

包容

~t ':파의 

2 

l: !lt|; 싸!이 

~t ~파 ?} 뜰째 , ;!i!i l!i , 쩌
 
쇄
 心

j|i -학j Lfi /깐 μ!! , 」 t d파의 

관거l 이l 사 

저1 시 과였 c1-. 

i휩 ~t戰 

f! \ *11 
L、 ,C ... 、!'l 111 [( L ~[{~ ~쟁 으 | 함 ï .ý’~Uc-~션간 갖: 」l |-J [ 익 f꽉 l 익 ! 작 1 __ 0_보 

서|가지 

對 I#J l ’l’l r;rr 펜 뼈 ~1X ~rLj 의 

。-E 

1(族 , t( I ~ , r I )jι인 *f一 !-I f，'1{와 세째 ，韓國의 니 i 정 ]!’-정하는 

깃 없는 ..-'-
8침헬 따냥1으로서 i낀1 우} 강0] 기 -liL 하는-ij냐;11 판 짧、1%: ’ 

制 liE 쉰-n 1 
/、

저l 니! 상 011 시 t’L ’깜으l 것도 위핵히-는 jcC 씨C관 템|꽤의 그-밖에 1l; 했다. 

, 녀
川
 

;

”
이
 

-

」” ;
…
…γ
 

뜰이바고 

’ ’ ’ ’ ’ 
--

없다. 

tl l-o l-~-~-이 
r:. I t::: ~-:. 저와같이 내역 둡은 01~二

M L 
/­
T f브容할 관계에서 

밖에 

~t 렐깔고1-의 

거­
τ-외 펠 

펴지 지 츄 직석 요건잘에 01 힌다. 갓이어야:만 벗어난 요건뜰윤 

韓 I랬이 

한다. 包침해야 크거l 인장에서 大兄의 ~t~파을 

없
 

거­
τ-

빈-아들 힘II}똥-딘-l띤想、과 jij 뚫'; =t-:義~t歸의 저 쾌 하는 낌2 1싸판 

후강國걷r 

지-선의 

하 느
 

L 아
딩
 

없 /­
끼-8장할 저l 안뜰쉰-연 판되 는 영환으로 對1워 i￥-命戰略戰術의 

戰 t펴은 

Jt韓과의 大兄으보서 웰 l행이 속에서도 저l 한 그낀은 그c-j 나 

없고 

했다. 

/­
T 01 

E 

文政、값 ， 經濟，있다. /­-, 찬아냄-열마든지 대상은 01 土二
-^^ L. 

거­
T 包容한 

다고 

하다. 고찬키로 。… 
건
 

드
 

E 모
 
「

대
 

~ l­
얻코 펜-완되어야 세분하여 

계에서 

연이은 ~t韓의 7:1 으­
-^ L 안될 。}- 0 u :l 

\.0 - - - 1 ~ 보완되지 관련， 包깐문제와 

化호-

E 

一끼 
北趙이 그동안 韓-國은 켠- 여이다. 쫓容f훤勢 힘풍國의 

;셋째 , fkif;的

왔다. 거부해 {傑 {l!:& 身t 8']으로 거의 그것을 오-면 

f꾀깜的 

저l 안해 
r : _ 
2 .J..:... 

대 한1-

문제 -뷰 

제안에 

것으로 없는 가치도 一考의 t핸國은 관해서도-밤i麗f랐 :t聯츄ß制案에 

정 파1-

내정-밴에 섣-01 바와 지척하 이에 하麗民 - 1 :: 聯훗B 뿜1J 쫓뜬 버 랐다. 

，It韓의 

때j 휠따 껴~1t를 위 이 안은 했다. 룹어있다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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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 

n 

τ
L
 때I 션E-條 ~I:ol 란 

일 축해 

영성한데다 서 



「

끽 1- ~(위 기 :{-.신 아 (, I L: l ~ -- -' - 씨 I .익-
~. , ’ l . ( J ‘ ; 

끼 1 1 Lμ 았윈-에 깎 없다. 

그시 l니 λi }l-- !「，’i 隱 f상 王 l剛 숭t 갖씨il 는 ‘ .i nl ; J (.J 
-니- “ 1 :'1.:.. \!.- 깃 0 1 없^] 않다. I I합麗 」라는- 것과 

r 1剛i J!; ;i j| 」 이 뉴 1 년 낀 01 
’ 

_- L 끼이다. 꾀麗 μ1-는 。 i! () 
’ r 1 \. _ 

펙j띠‘(: Mj 더il 王朝있다는 i' l 
/ 、

오 ]úll ~L 짜 lllt 좌L KOREA 의 표기 -단 꽁-il- ;l[ 있다. 그에서 IF김麗는 國 l際#‘]으jL 

익숙안 난어일뿐 이-니시 l행|셔的 으도 t삼 지 압온 이잔이다. 人就링~껴이나 빽핸 

이란 냥1~X. 이외 011 저] 3 의 1 닝 칩윤 딴다!시 I펴麗라는 것은 二L렬싸히-거l 블라는 

이 F- 이 -()­’ n n ï ~ 
’_01 강!→ 
~ e. 수 없다. 

더욱 관선을· 끄는 디l 목-은 l剛꽤이라는 제도이다. 北韓의 聯i 훗B案 그 자체 

는 씬렁 하기 이쓸데 없는 것이지 l깐 ， 聯꽤이라는 멍칭만은 웃어념기기 어려 

。 Lζ__ 0_ 디--;7 oJcJ T 7-、 2. 0 -L-싸 ν「

원례 聯취5國家플으l 꽉성을 보면 유고습마비아나 蘇聯의 경우처럼 여러 

던.，族들이 각기 Ll 治)’|、l 의 생 활을 영위하띤서 聯훗U란 이 후-고 있다. 횟 I햇의 

聯훗ß웹11표도 각기 타 治)‘|‘|들이 모여 만갈어 진 것 이 다. 또 어 떤 경 우에 는 아 

덤 i剛-왜에서 폴 수 있었던 것처렴 두개의 歐|家가 느슨한 상태의 優1家聯合

윤 이 푸는 즈느 1 二 
...1_ 있다 

聯좋ß 1tJiJ의 이와같은 성격윤 상기한다띤 北웰이 듭고 니온 聯취3 없fJ 라는 0] 

핀
 

• n 자체는 섣단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끌기에 족한 것이다. 두개의 각기 

제~，년 학 ifJ 制j판 하나로 묶는 國家形f펀jξ서는 역시 聯좋ß制라는 것이 근사하 

서l 듭린다는데시 그렇다. 

두개의 lJ1[ J(J갚 하나로 션C一시켜가는데 聯좋8쩌}가 쉽게 떠오릎 수 밖에 없 

다는 깃은 지난 1987 년 10 원 훤: 聯측에 의한 東西獨 聯해뿜lj 구상이란 보 

도에 의해 뒷반 -섬되고 있다. 미하일 고프바죠프 蘇聯兵塵黨편記長은 東西獨

聯츄6 가능성관 포학피l 獨週 ~I 장t'H 에 관한 연구블 지시하였다는 보도가 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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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

갓이 다 6) 

폐 l싸l -「- 北 l:i|7 ? l l1.li 랜 l( ! ~ 1佛 jl~ 써|주-윤 집 하 있유 때 '8.쭈~tt 있‘ F- 때 L:- jg- 엮 하 

았 o.l o j -l~~았다. Jt~폐츄 }佛돼강은 인성해서 선첸한 
./- ‘〔나 l _ 
-r ìJ 、 τ 끼이 고 찌íH챈 .. (1않 

{' 1 : 온 센j’'，t I싸!건 . ~!r~ 1t하 L’ !는 ill 략에 -놔파끼]. 끼 o! 지 믹 1. 1" ‘ I'i f짧將í :rl~ 이 라는 이 럼- IfF건-

-:..7.텐 [1/ iξ 산반쉰- 것이므로 그 l니칭에 관해서쓴 렘 ~xl측이 때
 

n 두고 건갚하 

겠 다논 o:j 유 관 ~IJ_였어야 했다. 이 깃이 바로 fu찬f!l있는 선 근이 요 , 잡.RFtt윤 

빈-고 있쓴 對應‘ /짜이 μl- 」l[ 사뇨권다. 

렘iJ{; 1~!~， Ol 핀;r;f!r 았는 태도문- 임하였다띤 剛i좋ß ~WI2~쓴 이 _2_ .9_ 
t.J 나 폐 I쐐이 lfF치시 

켜 -‘ JJ. 다 나은 djEl싸l 式 I聯쇄 ~I판 고안해 LJlp-갚써 국내외적으노 '， 1. 다 -
-
「

져
 기 

져 。 ô _0 __ 0_ ~ t!~ 이 。 갖 l 
니 스ι ö--iT -2"" L. l -2.-~ 닙 수도 있었윤는지 모-은다. 또 그런! J I] 하였더리띤 멘l* 

國의 ￥‘Ut勳 접 근이 센-다 FT;맑!的이 며 f낀잠까、]이 라는 평 가판 l페邊-民族닫쿄-부 

터 받았을는지노 모은다돼麗l佛해이 라는 이김-마윤 렘q쐐이 딴아닫인다고 õll 

서 障關의 安保가 위협받는 것은 아니며 !tRF I;義 J만t f염 j’} 펌IJJ닮판 꽃:깜하 

\ ­

\.. 것도 아니고 함國의 統一다際인 1.~族 . [(j~ . rl 다1. 麻며11 . • 緊榮 • / f패n플 포 

기하는 긴이 아니파는데서 더더욱 그렇다. 

언파~했이 구태 여 r r~‘:j 麗聯챔 」 이 파는- 이 픔까지 敵對視하는 태 도는 이- 직 도 폐 

I~!XI 의 원北렌관계가 冷 i따論체!에서 완전히 랫어나지 못히-였검-윤 반영 한1 . 다. 이 

L 
-L 또한 漢;陽이 무섞다고 해시 ’￡川부터 기는 걱이라 하지 。1- 0 ../__ o-l 

to i! ùÀ 

다. :It韓 것을 모두 부정하다보I:l 부정한 펼요가 없는 끼도 미 리부터 부정 

해버 긴1 는 El. 성 이 분-거l 턴 다. 

쥔I •• ~H iε , 원it혐ÉÝ-J 包짜문제 와 관련 , 보완되 어 야 할 7~ 으 
/、 l一

l:파패의 암씬濟發 n1; 윤 

6 ) 빼까 1I 해. 1987 年 10 꺼 6 B 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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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t따파의 관체에서 젠1~tt있거l 호L요-하지 뭇하였다는 점이다 폐tE 關 E ’ 84 녀 
fJ. 0 L• 

~t 폐01 서l 곰한 JK W. 4f;J ft~ 판 과감히 바아J느 이 。 보써 d파 !~1 의 *이!濟 W‘J I' I{감感을 1τ 근 0-

국나l 외이l 주었다. 

二Lυl 나 따 w찌의 水~物資 Ijl f L 被動(J'.J인 낀추-:;tt에 콸과하였다. ~t 펴t* 측이 ’x.:고-

;:.1] 곰딴다고 하자 그때서야 반아듭인다는 被훨b û'-J인 반응- 그것이였다. 

근년 jUEll짜!의 經濟成함윤 소~iltW가 부t:1 워하고 있다는 사싣을 상기할 때 

따’{~xl은 ~t勳과의 *씬濟웹談에서 보다 包容↑↑플 딸휘했어 야 했 다는 아쉬유끌 

인-는다. 뿐만아니 랴 障國은 北障에 外換 f홉款供담뎌를 져l의할 수도 있었지 。J.조L 
1..0 己

까 텐-다. 

~t 펴IE은 그동안 外換부족으로 국제 적 수모관 당해 왔다. 이 렌때 韓國이 外

換차관윤 공여 한다면 南~t障住I(의 환영은 판론01 거니와 f責械國의 슴깊~ -Ct: 
.J:- τ J-

학1- 적지 않으리라 추측된다. 憶-權國은 부도로 끔1갈 뻔했던 돈을 韓國의 對

北麻 차관공여로 일부나마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. 

그밖에도 歸해의 對北障 外換供덴l는 樹~젊經濟에 마이너스만 I ~ I 招하는 것 

도 아니다. 따바1은 輸Iii 초과로 悔外판因인플레에 직띤， 고띤한 바도 있으 

므로 北함에 外換을 얼마간 차관해 준다고 해도 i앓域l經濟는 옛 날 같은 부 

단윤 반지 01- 1._ r 1 
t -ó L -' 

낀다 !υ체의 fi‘濟수준이 i쩍獨에 미치뇌밴 아직 멜였다 그라면서도 西獨이 그 

판안 *獨에 마르크판 차관하1 주는 太兄다운 모습을 웰圖은 깎고로 해 초~ 
E 

판!요가 있지 안될-까 한다. 싸柳의 경우는 ::/t함처렘 對外 f휠-修 불이행으로 그 

렁 거l o l- 서 _0_ 
。 l」 i」 는

 
하
 

1, o 
,,‘ 

임장이 아년데도 西獨은 對東獨 마르크차관에 나서고 

있다 

세찌}보， 文- 化「꺼 8.잠분제와 관랜， 재기 _1 ， '_왼. 51 어야 한 점은 ::/t 핸의 현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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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대 한- r~해 | ‘ i'_S.제 한고1 . N:됐 또는 越it fl 졌 끼 I!lF! ‘ol Jf xl 갚지l 이 It. 펀‘ i쐐관 

그관-안 ~t勳요| 현심에 관-해 경제적 낙후-쓸 Hl 붓 :젠 :~ÉÝJ 인 렌괄 소개하는데 

역점을 두어왔다. 이 또같}- 冷戰論멜 l함代의 잔영 c ] 싹 하겠다. 

한솔國이 1960 년매까지만 해표- 쉰-적부분에사는 정 지l 적 .으로. Jr.(찮에 듀: ] Äi 있 

었덴 것은 시-섣이다. 그래서 極隊!은 ~t 韓으l 어두운 면반 부각시키 끼l 않으거} 

韓國보다 낫다는 부작용-을 빗을 가능성 도 없지 않았였다. 그라나 이셰 빨 

國은 ~t韓의 生 frFï相과 Hl 교가 안꾀 리 (! }. ~감 ;쉽;成 長했 다. 이 녀 히- 때 는 北패L으l 

밝은면도 서서히 공개해 기-도 우방하리바 믿는다. 韓國國民에게 r 알 權利」
플 터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， 보다더 중요한 갓은 北韓에 니l 힌- 사섣적 이 

고 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요구되며 政府의 f름賴度 향상을 위해서도 필 

요한 요목이라 하겠다. 

한편 韓國은 拉致 또는 越北 作家의 作品을 디}부분 판매금지하고 있다. 

1987 년 10 월 16 일 현재 판매금지 적용 대상 서적은 780 種에 이르고 있 

다. 政府는 이중 180 種을 제외한 600 種을 춤판금지대상에서 제외 , 기-급적 

빠른 시임안에 출판-함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7> 

作家들의 작품들도 가능한 開放의 

7 ) 中央 日 報 t 1987 年 10 月 16 日 字

포L죠L ..., 2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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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. 包容政策의 必要1tt

오쉰-달 iCT;化의 여정 에 블어사 있는 韓 I평으! 써 R것이니- 分斷國 東西獨

그띠 고 {뿔網 · IP 」t간의 ￥IJ解 움직 임 달 Y-Fq-{한 때 ~뚫國의 對 ~t包容政策 또 

한 달라져야 함을 섣김-치 않쓸 수 없다- 이미 우리니·파에서는 한想的 또 

는 幻想á':J 統一論이 난무-한지 오래며 근년에는 1차쨌統一論이 대두되기도 

하였고 共젠J I網聯됐뿜!I家이 ê j-든 것도 제 7] 띈 바 있다. 國內政、治의 民초化 추 

세에 따라 統一論議도 매우 활발해 잔 것으로 예 측키 어렴지 않다. 

채혼西獨의 경우 이l 라 히 호네커 東獨共ïff 黨혈 등니 長;의 分斷I後 최초의 西獨끓 

問이 결행되었는가 히-면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蘇聯쩨어l 의한 東西獨聯

꽃ßf힘j案이 겸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. 그 밖에도 東獨은 東西獨 장 

벽을 념어 西獨으로 탈출하는 東獨人에 대해 무차범 사격을 가해 왔었으 

냐 호네커의 西獨옮問 이후부터는 총격을 금지 하였다 8 ) 한스 포켈 西獨

社會民主黨 黨首가 호네커의 R달獨 품問時 그에게 東獨 탈출자에 대한 射

殺 명령을 완화해 
0 
-E 거

λ
 

x 

τL
 

요청하였고 9 ) 호네커는 그 요구를 받아들인것 

이다. 

中共과 臺*혐의 관계도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. 臺灣當局은 지난 

38 년간 섣시해 온 염國人들의 中共本士 방푼 금지조치를 10 월 폐지하였 

다. 臺뿜 71 엽가들은 『政府가 本士 방문금지플 해제한다띤 臺톰를#훌俠을 통 

한 무역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 』이라고 부풀어 있다 10 ) 臺뿜과 中共間의 

8) 東亞 日 報 , 1987 年 9 月 10 日 字

9) 한국임보， 1987 년 9 월 10 일 자 

10) 東亞 H 報 , 1987 年 9 月 25 日 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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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쉬가 한층 더 판 t판해 ~I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9 원 훨.精의 rl \'[ 

|뱃해 11니쥐-인 李 JK f냥과 徐많%는 本士 취재-쓸 마치고 한아온 적이 있다. 이 

관의 本士取材는 짧:灣人의 ~士旅行 금지조시가 해제되기 선 단행펜 것으 

로서 t젤定法 위배의 눈제 쓸 안고는 있 지 만 , 이1 샤 • 값灣 간의 人的交流관 크 

서1 . 촉애할 수 。 1 土二
/-.λ L 계기 쓸 마련하였다 '\1共은 本十-의 낀척방운을 허용한 

월￡爾의 초치와 관련，薰體 방운객들에게 항공료 할인등 튜혜플 져l 공할 것 

이 라고 1987 년 10 월 16 일 밝혔 다 1 1 ) 

파}펀 *1햇!은 1987 년 3 월 北韓外交검’과의 실선대화괄 퍼가한 이후 제 3 놔 

외교관도 섞여있는 「 냐 ljk的 따境」에서 수차례에 갤쳐 접촉이 있었다고 

한다. 韓않I戰팍이후 냉각되었던 꽃 . )t韓佛1 係에 解j.k의 기운이 뜰고 있다는 

外國新聞의 보도도 있다 12) 

그런가 하면 日本은 北韓과 公式 접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도도 있다. 

티本은 北韓에 악류중인 H 本선박 제 18 호 후지 산〔 富士山 )호의 션장 uJ 
^ 

기관장의 석방 論議를 위해 北韓測이 저l 안한 r- 양놔 해당기관에 의한 공 

식협의 」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1 3 ) 

이와갇은 隊11껴外情勢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고 굳어져 있는 것이 있 

다. 北韓의 없日成 偶像化와 對南未化策動이 그것이다. 여기에 韓國의 對 )t

젠?주政策의 한계가 」처뭔 -L- 0 c. 수 밖에 없다. 아무리 韓I펠l 쪽에서 北韓측에 대
 
니
 

고 包容과 寬容을 크게 베 풀다 해도 北韓이 거기에 호응해 오지 않고 도 

리 어 그것을 對南i~化術策으로 갚用한다면 韓域l의 꽃保:만을 위험스런 경 지 

11 ) 한국 일 보 , 1987 년 10 월 17 일 자 

12 ) 한국일보， 1987 년 10 월 U 일자 

13 ) 東 [믿 H 해 , 1987 年 10 꺼 6 8 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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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--
--

때운이다. 안되기 밖에 결과 핸
 

자
 

。l~느 
! ’ L 

이어더 
/V'、 N、 L. 

고L 늦L~ 
/、 Ui....L:-말선하지 드l거l 그동안 對 ~t包깜政策이 

로 

韓國의 

대
 

北韓에 !韓國이 
o 
T 거

 。그던 연유한다. 속성에 。 1 土二
/‘λ L 굳어져 北韓측의 

韓國의 오히려 lt韓으로서는 해도 준다 해
 

제
 에 

화
 
「범위플 寬γ;의 과

 

7 

、• --
ι
 

• 
, 
리
 

/ 
/ 

:-:J 
1 ...::r:-

품어헤치는 /호t保플 자체의 韓l或l인해 그것으로 아니라 쁘
“
」
 

，팬用한 근
 
“ E 

j 
g 

ι
 

℃
 
* n 

南北韓關係를 冷戰 11채理는 인해 그렇다 따름이라는데서 수만할 위험을 그로 

것이다. 왔던 지배해 오렛동안 

유의 사설에 달라졌다는 분명하게 너무나 상황은 南北韓의 이제 그러나 

이르렀다. 문턱에 先進國의 동-해 기적을 *，if:濟的韓國은 있다. 펼요가 하
 

E 

l • ­
근 技術導入要請이 韓國의 先進國서도 n ? 

-τr...J"­
e. L一돌아섰음은 對外첩JJJ 이 

처 7J 
t. 0 , 韓國으로부터 기업들이 요

 
추
 
’ 先進國의 

로
 

字
m 
￡
 
‘ 

開發途上國과 있다. 어냐고 

광엽 , 수송기기， 필름 . 전기전자， 플라스틱테이프， 고무제품， 엔지니어링제품， 

점 이 다 14 ) 있다는 希별하고 E 이-으 
_-Ì- 티 근 

료， 

건설관련기기 

말대로 美國大統領의 례이건 로널드 않았다 그치지 經濟發展으로 韓國은 

자쑤할 있다」고 일어나고 기적이 전환이라는 r f( 主主義에로의 韓國에서는 

/­
T 넓혀풋 크게 포느즈L ..., 2 對北包容政策의 韓國의 l치主 化는 후찮탤l의 만하다 15 ) 

있다 
/ι­

「一하
 

E 다
 

연어 기회 쉰 。1-

/，-，λL 

國l 內體制의 것은 없었던 /­
T ;져 二1- ;져 。 l

-'1 ., 2. ]l’- 다 對外包짜에서 현If I혜이 그동안 

冷戰 l펴理로 內政이 韓國의 없다. /­
T 부인할 이 어드~_o_ 

λ人 M 0 ;:: 원인이 硬 i頁什에도 

져二L 
끼 기 쉰1 'f~~껏策을 깎l解 l游理로 관계이l 서만 北韓과의 상황에서 。 1 土二

/、" L 지배되고 

1987 년 10 월 17 일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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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月 22 11 字1987 1r 
한뇌-임죄- , 

15 ) 東렌 H 해， 



파 나간다띤 l퍼 ;.?Fi! 기L: ~ιt것 껴~()ll 꽉-서이 。 l ‘,'!.. :'L (, 11 미 :’l- Jr I 싼 까j 진니}LL 1꺼 

c'l 1눠 다. ! L} 1j?! 싱부하거l r e치 -L t :， :i파」 이 .'1ι .? I ，때換이 E}는 기 사 1(:, 1 。 l
2. 

어 나고 있는 터이 ! J 핏- 北韓에 다} 해 λ-l h:L f낀í- J?짜i;? ! Y_, .L'?,. ’ -61 .:샤二 。) _1 -_ 1.1양1 
- 1 i ~ ’l:l .,'. . <)“ 1--.:,"j 

內與件이 마랜되 ;!1- 。 1 ~二
.'、ι L 것이다. 

:l 밖에도 힘'ft!웠은- 1988 년 9 월 셔움판떤픽 l Jl 최 -닫 잎두」l 있다 서 윌- 펀- l:l 

펴에는 u] 판- 北韓이 끼 ;參 파1 다 해도- lfl Jt :’1 값聯관 비풋한 -관 얀놔투-0 1 겨 

의 다 參加한- 것 이 떠
1-

、

어
 

異變이 。 l ;d
L. 

O~ 1-
1 rj ,. '6). 호L 시 λ1 

I L ’ 된다 
끼 I _<?_오리 피 

I 2. t 즈 11 기 

에 공산놔가의 l했l歌가 -관녁 퍼지 고 공션-콰 선수뜰에 게 아낌없는 국민적 1:1 1. 

수갇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고 힐- 띠1 , 障國人의 공산주의에 대 학1- / 

Q ’ 

온 적지않게 달라진 것으로 예측띈다 硬直性에서 柔軟性으로 그-녁고 경계 

섬에서 화해의 마유 o 로 移轉되어 가라라는 기
〈
 

그것 이다. 그러브로 88 서울 

올럼픽은 韓.國의 對 iL包容政策윤 수용-케 공} ζ二
? ’ 

이 j二二

^"‘ '-- I평!K: f얀l 1훔뺑￥쓸 마련 

해 준다고 하겠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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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• 包容政策보l 方 f꾀파 쫓勢와 展望

댄 l싸!의 :11-1 1:: 'l:t싸파l 짜은 우 선 ':하 ipk1 으보 ι1 ~I t 勳 것 윌~'，깐한 수 없는 젠 

깜끼: 11 f tIt샘읍 센쟁 (-'11 누지 않으띤 ~~뭔다 옆에사 지적한 바와 걷-이 젠 '，H 

4퍼u값쐐은 세가지로 요약된다. 첫째， 韓 I웰1의 實存윤 위협하는- 共廣土義펀 想、 

과 體뿜IJ는 바01ζ인 
l_ τ l C: 수 없다 윤찌1. 北韓의 ￥J 떠한命戰 111션戰~‘i의 일흰-으로- 北

範에 으 I èlì 저l 기씬 對!휩統 --)j 쫓파 햄 I갤1의 F.l 다l 던;ji}쉰想、 및 해IJ度를- 거부하 

는 내용둡은- 包깎헬 수 없다. 세째 , 따[껴의 統 一 따標와 方法인 民族， 찮主， 

(1 [-t:J , 福社 , 緊榮， 平￥n플 거 부 하는 경우-도 包짜한 수는 없다. 

최저한의 包容不티j 能線마저 무너잔 상태에서 統 --이 달성된다는 것은 暴

力章命에 의한 통일 , 民主와 n 住l콸 암살한 동일福社와 驚榮을 거부하고 

짧困괴- 깜if앓을 강요하는 통일임 수 밖에 없다. 그런 不후;하 통일은 사두 

르느니 브다 6 첸만 겨레가 모두 民族의 {專統↑t에 바탕，행복하게 삶을 

영 위하며 댔;族의 緊榮을 가져올 

다리는 편이 낫다고 믿는다. 

걱二 。 1 ~二 f든_01 이 
! λ" L 。 근-.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기 

한편 韓國의 對北包容政策 基本 Jf 向은 넓은 도량으로 北韓의 잘못플 이 

해하고 덮어주어 가며 상대한다는 쫓勢플 基-本으로 해야 한다. 大兄의 엽 

장에 서야 한다는 뜻이 다. 

:11::韓 金 R 成集團l은 6. 25 南홉을 자행 한 戰犯集團이 다 만약 戰팎이 韓國

의 승리 로 맡났고 그래서 2 차대전후 獨速의 「뉴렘벼그 戰犯했判」이나 

H 本으1 I 東띤戰犯載웹U J 파 갇은 것이 서울에서 거행펼 수 있었다면 , 숨日 

成은 1戰犯者로서 마땅히 處꽤되었음 갓이 분명하다. 

유엔꾼측은 6.25 戰爭 표느 λ1 으­
。-， 은 위한 休戰현談 r:þ 적어도 한가지 前提·條件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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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놓았어야 했다. 休戰條件으로 金日成은 6.25 를 일으킨 戰犯者로서 처벌 

되어야 하며 平뿔의 권좌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그것이다. 이같 

다îJ提條件이 받아들여져 金 H 成이 쫓겨났다띤 {휘北韓은 오늘날과 같이 극 

한적인 상태로 대치되지 않고 크게 원-화되어 있을런지도 P 르다 
->- L-

ùλ .JL 
o 0 

산측이 金 fJ 成의 제거죠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도， 유엔군측 

은 休戰현談時 金日成을 戰犯者로 기록해 두기 위해서도 그런 요구소건을 

내빌었어야 했다. 

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韓國은 1972 년 南北對話 成펄를 위해 金 H 成

戰犯 nfi J휩쉰- 거론할 겨를 없이 金을 北韓測 웰高責任者라고 인정하였으며 , 

프
 
E 그

 

1 
E 。--。T |춰北最高責任者會談의 대 상으로 산게 되었다. 어쨌던 韓國은 金

의 과거플 包容해준 결과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를 對北包容政策의 일환 

으로 包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韓國政府는 어떤 기회 

플 장아 金日成이 6.25 도발의 책임자로 處쩌되었어야 할 戰犯者임을 명백 

히 하변서 그러냐 南北의 緊張績和와 統--의 기반조성을 위해 金을 상대 

한다는 사섣을 명기해 둘 펼요가 있다. 

韓國의 對北包容政策 方向은 대체로 政治，經濟， 文化의 셋으로 구분해 

볼 수 있다고 했다. 먼저 政治的 包容方向은 包짜不可能總 이내에서 가능 

한- 한 寬깜을 베푸는 엽장음 취해야 한다 옆에서 ，ii패議한 바와 같이 北

韓의 Ii‘쥔麗民主聯知뿜IJ 案의 
o 
T 겨

 。 前提條件에 대해서는 一考의 가치도 없는 것 

으로 거부하띤서도 聯체이 라는 名稱 자체는 韓國이 말전시 켜 볼 용의가 있 

음을 천명해야 한다. 韓國이 솔선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였더라띤 金大中씨 

에 피한 껴￥nl펴聯해훗 갇은 것도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. 값씨의 

;ff;- 和國聯했案은 사섣 상 內容이 없다. 共치]國聯됐案은 o Àl 
-L- 기 Jt 趙의 聯郭0] 랴 

- 38-



聯郭이 조차도 蘇聯있다. 거­
기-보

 
E 것으로 발전된 변형 이끌려 이름에 

나섰다. 이용하고 統一政府에 단어를 

1.­-1.-

란 

。l- c
님 J-韓國의 문제는 包容方向이다. 문제는 

東西獨

제기되는 다음으로 

삼 基本方向으로 。-E 거
〈
 

지원하는 

經濟的

어려움을 활용，北韓經濟의 經濟力을 

해결 資木缺걷，生塵性低調 外{責， 食樓難， 技術落後，北韓의 한다. 아。t 

한다. 해야 록
 
, 도

 

‘ 

되
 

도움01 살제적으로 하는데 

초점이 전시하는데 우위블 韓國의 종래 의 

전시하지 經濟는 힘용뀔원의 

經濟的

이제 그러나 없다 

經濟政策은 

/ι­

T 
}• 01 승L 

! 니 E 

對lt

이 어 으--~ 
/λλλλo 2. 져 

-팔용 히으­
o 2. 그렌 생겼다. 여유도 이「 

>>、 -'-성장해 。l- T二 츠큰」 
2. --1- -, 자

 
E 너무 世界가 

l 이하 거­
τ2 ~t!. 끼-진섬으로 측연에서 經-濟를 北韓의 암으로 i韓國은 

c 
.J一

하여 

한다. 섣득해야 北韓을 

同뼈愛的 

진지하게 위해 이을 찾아내야 方案을 。 1 L

/‘λ 고」 

밝혀둔다. 드
 
닙
 

켜
 시
 

’ 。
一
E 하

 
n 基本이어야 包짜方向의 經濟的이것이 

대
 

같이 바와 지적한 이미 제기된다. 包容方向이 文化的표
 비롯 

北韓에 

。-E 고
 
} b 작

 
拉·越北作家의 하며 유도해야 는三• ::/:;.. 。

已 lif쩌투， 로
 

0 
-쪽

 
도
 

만
-

실
 

사
 

해서도 

對外的그래서 한다. 노력해야 풀어주는데 되도록 1- I먼想的 」 작품을 이른바 

한다. 마련해야 분위기 를 이 1.­
/-，λ -L 

가‘ 
기-아

 
근
 

그대로 。1 1τ /-^ -L-~t韓을 

접근한다해 北韓에 베풀며 寬容음 包容과 c t,.-j 。
.::::- L' tl ""L 아무리 펼뭘曉I이 

으로 

그러나 

도리어 ~t韓은 없고 
,/­
기-

이s2-
>>、 근 변화가 對南j ，!þ:命 i따 m션戰術에는 ~t韓의 包

l춰韓은 때 든에 틀림없다 것 이 기도할 기습하려 南 i障을 첼 E} ’- -­'!ll'. 2. 휴의 

안된다. 허약해서도 안되며 放心해서는 념어가리만큼 X칠뇌 h힘:판 包‘容의 

I페邊民族 둘러싼 韓半鳥-를 펼친다면 계속 풍t ~~t包容政策을 韓-陸l 이 따라서 

예측된 알게되리라 주민도 fJ.識있는 北韓의 끝내 되며 안거1 그것을 

사망한 그가 않았다. 낚지 GIn } 로
 

으
 

려
 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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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면 웰 l행이 펼쳐온 對北包容政策은 적어도 北韓內의 온건파 득세에나도 

영향을 긍정적으로 마침 수 있다. 金日成 이후의 I휘「北縣係의 布石음 위해 

서도 對北包깐政策은 요쿠되는 대목이다. 그라떤 서도 對北包깐政策은 北 i韓으의 

{맺 i흰性으로 미루어 보아 당장 그
 식i
 

n -­-
근
 

n 
、
러
 

U 
} E 。--t 。--U 바

 」
수 없는 것이다. 간 안 

목에서의 IYdt t6hJ係 布石플 위한 것이므로 조섬성 있고 치멤하게 준비되어 

야 한다. I꽤!척 타 主化처럼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끝 o 로 적 

시해 둔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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